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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3일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26명에 대

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

서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한

다.”는 말을 남겼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사법연수원 제49기 출

신 17명과 변호사 등으로 활동해 온 경력 법

조인 9명이 검사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법

무부 김오수 차관, 조남관 검찰국장, 심우정 

기획조정실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구본

선 대검찰청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윤대

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법무·검찰 간부들

과 신임 검사, 가족 등이 임관식에 참석해 신

임 검사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

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

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

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

되어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합리

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

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터 서류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전·현직 

청와대 참도 13명이 기소된 사건 등에서 벌어

사법연수원 제49기 등 

‘신임검사’ 26명 임관 법무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형사사건 절차적 정의 준수돼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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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을 겨냥한 것으로 풀

이된다.

추 장관은 또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개혁

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개혁은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조항처럼 사문화된 법령을 제

대로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찾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검찰청법, 그리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을 잘 숙지하고 개별사건에 있어서도 별건수

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수사 장기화를 방

치하지 않는다든지 함으로써 얼마든지 쉽게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

다.”고 했다.


